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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해상 경종: 해상 미-중 경쟁 

▶ 발행기관: Hudson Institute 

▶ 저     자: Michael Roberts 

▶ 일     자: 2025년 10월 21일 

▶ 개     요   

중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전세계 신규 상선의 75%를 수주하고 미 해군 

대비 3배 속도로 자국 함정을 건조하는 등 세계 최대의 조선·해운 강국으로 

부상함. 또한 해외 100여 개 항만 운영권과 압도적 선단 규모를 확보하며 

해상패권을 강화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 조선·해운 산업을 해외에 내어주며 

전략적 취약성을 노출하게 됨.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선박에 높은 항만 이용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해상패권을 

수복할 수 없음. 결국 자국의 조선 능력 확충과 ‘미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을 통한 미국산 상선 건조 확대가 국가안보 유지의 핵심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미-중 갈등 

▶ 발행기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Joshua Kurlantzick 

▶ 일     자: 2025년 10월 22일 

▶ 개     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ASEAN) 정상회의는 동남아 각국의 분열과 

영향력 약화를 드러내고 있음. 회원국들은 협력 강화를 약속하겠지만, 내부 

갈등으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미얀마 내전 확산과 

태국–캄보디아 국경분쟁 등 역내 분쟁해결에서 아세안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중립유지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아세안 회원국들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관세협정을 맺으며 통합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중국과는 아세안–중국 FTA 3.0 체결을 추진중임. 그나마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어 아세안이 실질적 공동 대응체로 

기능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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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dson.org/national-security-defense/americas-maritime-wake-call-competing-china-sea-michael-roberts
https://www.cfr.org/expert-brief/us-china-tensions-cast-long-shadow-over-asean-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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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동맹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 

▶ 발행기관: Brookings Institution 

▶ 저     자: Andrew Yeo 

▶ 일     자: 2025년 10월 24일 

▶ 개     요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방한을 앞두고 한-미 양국은 무역과 안보협력의 

세부조율에 나섬. 특히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 현대화’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의 방위비 확대와 역내 안보역할 강화를 골자로 

함.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여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작전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안정 강조 등 이전 진보 정권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다만 미군 

감축은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수준의 주둔군 유지와 조건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필요함. 결국 한미동맹 현대화는 중국을 억제할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안보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 

원문 링크 클릭 

 

4. 유엔(UN) 창설 80주년: 기쁘지 않은 기념일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Brett D. Schaefer 

▶ 일     자: 2025년 10월 24일 

▶ 개     요   

유엔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았지만, 많은 회원국들은 유엔이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기구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유엔은 국제평화 유지와 

인권증진이라는 창립목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지역 분쟁 등 주요 분쟁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비난하면서도 중국과 

쿠바 등 독재국가에는 침묵함. 미국은 유엔 전체 예산의 약 25%를 

부담하면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기구 탈퇴 

및 제재 등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음. 유엔이 존속하려면 이상적 의제보다 

본래의 핵심 임무인 국제평화 유지와 분쟁 방지로 돌아가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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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ow-trump-and-lee-can-modernize-the-us-south-korean-alliance/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the-un-at-80-an-unhappy-anniversary

